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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1:1-2:10의 한국어 번역 연구

-형식일치 번역을 지향할 때의 문제 구절들을 중심으로-

 김충연*1)

1. 들어가는 말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운동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점차 독립된 종교로 정착해 나갔다. 바울의 갈라

디아서는 이러한 발전을 증거해 주는 가장 초기의 문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유

대교와 어떠한 결별 수순을 밟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들과 투쟁들이 있

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의 중심에 있었고, 
때론 자신과 자신의 복음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복음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하는 근본

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역사적 문서이며,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

도인들 자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최초의 변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갈라디아서 1:1-2:10은 바울이 자신이 개종시킨 자들이 

그렇게 빨리 자신의 복음을 떠난 모습에 실망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도로서

의 합법성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증언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성경 원문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진 갈라디아서 연구는 다른 

성서본문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주 거론되는 특정 

본문만을 다루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친 그 밖의 크고 

작은 번역상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으며 연구 범위에서 

제외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서 기존의 신학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는 본문

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소홀히 취급받던 본문’들까지도 포함하여 갈라디

아서 전체(1-6장)의 원문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의 제한으

로 인하여 먼저 그 출발점으로 편지의 서문부터 진술부의 시작부분인 1:1-2:10까
지만 일차적으로 번역하고, 본격적인 진술부의 나머지 부분인 안디옥에서 일어

*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신약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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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건 이후의 일(2:11- 6:10)과 편지의 후기(6:11-18)는 다음의 기회에 다루도

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먼저 원문을 문법적으로 연구하여 보고, 그 뒤에 한국 

성서 번역본들과 외국어 성서 번역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

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려 한다. 
여기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함은 그 단어나 문장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

미와 형식 등을 문법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법을 굳이 ‘형식일치의 번역’인지, ‘내용동등성 번역 원칙’인지 둘 사이에서 규정

하여야 한다면, ‘형식일치의 번역’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백

퍼센트 ‘형식일치의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형식일치의 번역’만 갖고 번

역을 할 경우 원문의 낱말을 ‘정확하게’ 옮겨 놓았어도 그 번역의 의미 전달 면에

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갈 1:2의 (;) 또는 ‘인사하노라’의 첨

가 문제 등).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수용언어인 한국어에 그 의미 전달이 심각하게 어려

울 경우를 제외하곤 ‘형식일치의 번역’을 기본적으로 따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의 의미 전달이나 문법적 특징이 다소 약화되고 불편이 있을 것임을 미

리 알려두는 바이다. 
필자가 이러한 방법론을 택한 이유는 다소 한국어로의 의미 전달이 불편하더

라도 저자인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원래의 의미와 문장의 문법적 형식, 문장 배

열 등을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원문에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는 무

엇이며, 원문에 가까운 문장의 형식은 이러하다는 것을 제시해주기 위함이다. 
바라기는 본 연구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에 다루지 않은 갈라디아서의 원

문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

하여서 새로운 신학적 논의의 주제들이 논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 텍스트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NTG27로 할 것이며, 번역

은 한국어 번역 성서는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 등과 외국어 번

역본(독일어, 영어)들을 비교/참조하도록 하겠다. 

2. 몸 말

2.1. 갈라디아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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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지의 서문

(Präskript)인 1:1-5, 발단(Exordium) 부분인 1:6-10, 본격적인 진술부(Narratio)
인 1:12-6:10, 그리고 편지의 후기(Postskript)인 6:11-18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

게 될 1:1-2:10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조 중에서 인사에 해당하는 서문과 본격

적인 진술로 들어가기 위한 발단 부분 그리고 진술 부분의 일부이다. 
갈라디아서 1:1-5는 전체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

보면, 1:1a에서는 발신인의 이름과 칭호가 언급되며 1:1b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라는 칭호에 대하여 변호한다. 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1:2a에서는 

공동 발신인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2b에서는 수신인들을 지명하고 3-4절에서는 

인사와 5절에서는 ‘아멘’으로 끝맺는 송영으로 전체 서신의 인사말을 매듭지고 

있다. 
그리스어 성경은 갈라디아서 1:1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Pau/loj avpo,stoloj ouvk avpV avnqrw,pwn ouvde. diV  avnqrw,pou avlla. dia. 

VIhsou/ Cristou/ kai. qeou/ patro.j tou/ evgei,rantoj auvto.n evk nekrw/n( 

위 1절을 한국어 번역본들은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개역개정)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

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

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새번역)
사도인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

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공동번역)

번역과 관련하여 1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어 evgei,rantoj이다. 이 

단어의 원형은 evgei,rw이며, 분사, 단순과거, 능동태, 2격(속격), 남성, 단수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잠에서) 깨우다’, ‘(누워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다’ 그리고 특

별히 죽음과 관련해서도 ‘(죽은 자를) 깨우다’, ‘일으키다’ 의 의미를 갖고 있다.1)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은 모두 ‘살리다’라고 번역하고 있

1)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198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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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원래 이 의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avnaza,w나 zwopoie,w 그리고 

za,w이다. 이러한 용례는 신약성서에서 누가복음 15:24, 32 등에서 발견할 수 있

다: 

o[ti ou-toj ò uìo,j mou nekro.j h=n kai. avne,zhsen( h=n avpolwlw.j kai. eùre,qhÅ 

kai. h;rxanto euvfrai,nesqaiÅ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

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개역개정 눅 15:24) 

여기서 누가는 ‘다시 살린다’라는 표현으로 avnaza,w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에 이어서 32절에서는 za,w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uvfranqh/nai de. kai. carh/nai e;dei( o[ti o` avdelfo,j sou ou-toj nekro.j h=n kai. 

e;zhsen( kai. avpolwlw.j kai. eu`re,qhÅ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

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개역개정 눅 15:32). 

바울도 누가와는 조금 다르지만 로마서 4:17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살려낸다’
는 표현으로 zwopoie,w를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 14:9에서는 za,w를 사용하고 있

다. 

kaqw.j ge,graptai o[ti pate,ra pollw/n evqnw/n te,qeika, se( kate,nanti ou- 

evpi,steusen qeou/ tou/ zw|opoiou/ntoj tou.j nekrou.j kai. kalou/ntoj ta. mh. o;nta 

w`j o;ntaÅ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

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라( 개역개정 롬 4:17)

Eivj tou/to ga.r cristo.j kai. avpe,qanen kai. e;zhsen( i[na kai. nekrw/n kai. 

zw,ntwn kurieu,sh|Å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개역개정 롬 14:9)

즉 바울은 뚜렷하게 ‘다시 살린다(zwopoie,w)와 살았다(za,w)’는 표현과 ‘깨운

다’(evgei,rw)는 표현을 확연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 성

서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같은 의미(‘살리다’)로 번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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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한글 성서의 (‘살리다’라는) 번역은 문맥상(Context)으로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어의 의미(Semantics)와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볼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잔다’(koima,w)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

용된 것이며2), 아마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 저자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후 15:20). 그러므로 ‘죽
은 자’(의미상 ‘잠자는 자’)에 대한 표현에 반대 개념으로서의 적절한 말은 ‘살린

다’는 표현보다는 ‘깨운다’, ‘일으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약성서는 evgei,rw를 통하여 예수가 ‘죽은 자를 깨운다’는 것을 여

러 곳에서(마 11:5; 눅 7:14; 요 12:1, 9, 17) 보도하고 있으며, 그의 제자들 또한 

죽은 자를 깨우는 능력을 그의 스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보도한다(마 10:8). 
또한 유대적인 하나님의 특징을 서술할 때도 ‘죽은 자를 깨우는’ 모습을 여러 다

양한 모습으로 반복한다(고후 1:9; 요 5:21; 행 26:8).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들로부터 깨운(또는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깨어나 

부활한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도 깨어나서(고전 15:35, 52; 막 12:26; 
요 5:21), 부활하게(막 12:25)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3에 따르면 죽은 자들과 

하데스(음부)의 바다는 그들의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내어주어

야 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zwopoie,w와 evgei,rw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하여서는 로마서 14:9를 제외한 거

의 모든 곳에서 evgei,rw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표

현할 때에는 evgei,rw가 아닌 가급적 다른 표현들 예를 들면 zwopoie,w(롬 4:17; 
8:11) evxegei,rw(고전 6:14) 등을 사용하려 한다) 

eiv de. to. pneu/ma tou/ evgei,rantoj to.n VIhsou/n evk nekrw/n oivkei/ evn u`mi/n( ò 

evgei,raj Cristo.n evk nekrw/n zw|opoih,sei kai. ta. qnhta. sw,mata ùmw/n dia. 

tou/ evnoikou/ntoj auvtou/ pneu,matoj evn u`mi/n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

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개역개정 롬 8:11)
 

2) A. Oepke, Th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I (Stuttgart: W. Kohlhammer, 
1935),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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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e. qeo.j kai. to.n ku,rion h;geiren kai. h`ma/j evxegerei/ dia. th/j duna,mewj 

auvtou/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

라(개역개정 고전 6:14)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의 죽은 자로부터의 살아나심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evgei,rw를 사용하지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것

과 같이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표현에는 다른 단어들을 따

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

음과 일반인의 죽음을 구별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예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잠자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신학적 의도일 

것이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깨워/일으킨’ 분
이라는 표현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며(롬 4:24; 8:11; 10:9; 고전 6:14; 15:12, 
13, 14, 16, 17, 20; 고후 4:14; 살전 1:10) 여기서 모두 바울은 예수는 죽음에서 다

시 살아난 분이 아니라(zwopoie,w나 za,w) ‘깨어난’(evgei,rw) 분임을 표현한다. 그
리고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사용된 단어가 avna,stasij인데 이 단어의 의미 또

한 ‘일어나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3)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1의 evgei,rantoj는 문맥상의 번역인 ‘살리다’라는 번역

보다는 본래의 단어의 의미에 문법적으로나 당시의 문학적 표현 그리고 바울의 

신학적 표현에 적합한 ‘깨우다’ 또는 ‘일으키다’라고 번역하는 것이4) 더 적합하

다고 하겠다. 
실제로 다른 언어권에서의 번역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권에

서는 evgei,rantoj를 ‘일으키다’라는 의미의 ‘raised’(ASV, NASB, KJV, NJB, 
NRSV)를 사용하거나 일부 번역본에서 ‘돌아오다’라는 ‘come back’(BBE)을 사

용하고 있다. 그리고 살다(live)는 표현은 영어 번역본 중에서는 어느 번역본에서

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형태는 독일어권 번역에서도 동일한데 대표적인 

번역본인 EIN, LUT, ELB 모두 ‘깨우다’ ‘눈 뜨게 하다’라는 의미의 

Auferwecken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 단순한 문맥상의 의미 전달만을 생각하여 번역한 것이 

3) evgei,rw가 avna,stasij와 같은 의미(일어서다)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우어(Bauer)의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433과,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W. Kohlhammer, 1935), 369를 보

라.
4) Kremmer, J.,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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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어의 의미와 당시의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고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갈라디아서 1:1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

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킨(또는 ‘깨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된 바

울은,

이어서 그리스어 성서는 2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kai. oì su.n evmoi. pa,ntej avdelfoi. tai/j evkklhsi,aij th/j Galati,aj(

위 2절의 그리스어 문장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

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역은 

“su.n evmoi”를 자칫 도외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아마도 1절의 

끝에 ‘바울은’이라는 말이 있기에 당연히 ‘생략’해도 독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1절과 2절이 나뉘어 있기에 독자들은 이 두 절을 연결하여 

읽기보다는 각기 떼어 독립적인 문장으로 읽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
러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su.n evmoi.”에 해당하는 “나와 함께”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고 하겠다.  
참고로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모두 “나와 함께”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

다. 그리고 영어권 번역(KJV, NASB, NIV, NJB, NRSV)과 독일어권 번역(EIN, 
ELB, LUT) 역시 모두 “su.n evmoi.”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2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2절과 덧붙여서 한글 번역 성서 중 개역개정에서는 ‘편지한다’는 표현을 따

로 첨가하고 있지 않지만, 새번역에서는 이것을 넣어 보충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문안드리며”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어 원문에

서는 바울의 이름으로 씌어진 서신들5)의 어디에서도 ‘편지한다’ 또는 ‘쓴다’라

5) 바울서신의 진위 문제를 떠나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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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사의 그리스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의적인 첨가는 헬라어의 편지 

양식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

은 개역개정의 어느 서신에서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그리

고 에베소서에서는 ‘편지한다’라는 표현을 첨가하여 넣지만, 다른 서신들 즉, 갈
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ᆞ후서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첨가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러한 번역들은 한 권의 성서에서 통일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일성의 결여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 본문을 그리스어 원문에 가깝게 읽어 보려면 외국 번역 성서(영어, 독어) 번

역본에서처럼 모두 쌍반점(:)으로 대신하거나, 굳이 넣어서 번역하고자 한다면 

야고보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사하노라’에 해당하는 cai,rein (야 1:1)을 넣

어서 번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스어 성서에서 바울은 4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tou/ do,ntoj èauto.n ùpe.r tw/n a`martiw/n h`mw/n( o[pwj evxe,lhtai h`ma/j evk tou/ 

aivw/noj tou/ evnestw/toj ponhrou/ kata. to. qe,lhma tou/ qeou/ kai. patro.j h`mw/n(

4절에서 개역개정 과 공동번역은 각각 “그리스도께서”를 그리고 새번역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보충하고 있는데, 이것은 3절에서 이미 등장한 

“주 예수 그리스도”(kuri,ou VIhsou/ Cristou/)에 대한 중복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복의 번역을 피하기 위해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그리스도께서” 
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관계 대명사, 3인칭 단수인 ‘그는’이라는 말을 넣어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이다. 실제로 영어 성서(KJV, NASB, 
NIV, NJB, NRSV)나 독일어 성서(LUT, EIN, ELB)에서도 관계대명사(who와 

der)로 번역하고 있다. 
그밖에도 èauto,n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 “자기 몸”이라고 번역하고 있

는데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적절하다. 왜냐

하면 èauto,n은 명백하게 재귀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 이라는 번역은 이

렇게 문법적으로 원문(재귀대명사)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없고, 의미적으로도 

자칫 예수의 ‘육신/몸’과 관련하여서 이해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몸’이라는 개념어를 따로 첨가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동번역은 이것을 “자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3절과 5절에 원문에는 ei;h이나 evstin이 없지만 킷텔(G. Kittel)에 의하면 영광

송(Doxologien)에서는 보충하여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타당하다.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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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외국어 번역본들(ELO, LUT, EIN, ESV, ASV)도 

“있다”를 보충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1-5절까지의 번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킨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된 바울이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3.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과 평안

이 있기를! 
4. 그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의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기 위함이다. 
5. 그에게 영원의 영원까지 영광이 있기를! 아멘. 

2.2. 갈라디아서 1:6-11

6절부터 1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서신 중에서 머리말(Exordium)에 해당된

다.7) 6-7절에서 바울은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진술

하고 8-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두 차례

의 저주를 한다. 10-11절에서는 편지의 다음 단계인 해설(Narratio)로의 수사적

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에서 떠나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e[teron euvagge,lion)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음

을 진술하고 7절에서는 그들이 따르는 “다른”(a;llo)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e[teron euvagge,lion과 a;llo는 하나의 동질성에 관한 두 개의 

다른 표현이며 a;llo가 e[teron euvagge,lion의 대안적 표현이기에 different의 의미

보다는 another(a;llo)의 의미로서 ‘다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8) 
그리스어 성서는 7절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o] ouvk e;stin a;llo( eiv mh, tine,j eivsin oì tara,ssontej ùma/j kai. qe,lontej 

metastre,yai to. euvagge,lion tou/ Cristou/Å

6) do,xa v. Rad/ G. Kittel in: ThWb II , 251 
7) 갈라디아서의 구조(Composition)에 대해서는 H. D. 벳츠, 갈라디아서, 한국신학연구소 번역

실 역, 국제성서주석 37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30 이하를 보라. 
8)  H. Schlier, Der Brief an die Gala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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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성서 번역본들은 7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

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개역개정)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공동번

역)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

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새번역)

위의 한글 번역본들의 번역은 사실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하

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의 번역들은 그리스어 문장의 구

조를 배려하지 않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그리스어 문장 구조를 살려서 번

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리스어 문장의 구조는 쉼표(,)를 중심으로 o] 이하의 문장과 eiv 이하의 문장

으로 나뉘며 이 두 문장에서 각각 eivmi,가 본 동사의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서 eivmi,

는 “~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존재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먼저 

o] 이하의 문장을 ouvk와 함께 직역하면, ‘다른 것(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

다. 중성 관계대명사인 o]는 euvagge,lion 하나만을 선행사로 두지 않고 e[teron 

euvagge,lion을 선행사로 둔다)9) 그리고 eiv 이하의 문장 역시 eivmi,와 함께 ‘~은 존재

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번역성서들은 eiv 

이하의 문장에서 본동사가 ‘있다’, ‘존재하다’(eivmi,)가 아니라 ‘교란하

다’(tara,ssontej)와 ‘변하게 하다’(metastre,yai)가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스어 문장을 보면 두 분사 즉 oi` 

tara,ssontej와 qe,lontej가 존재한다. 한글 번역 성서 번역본들은 모두 이 분사를 

술어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리스어 문장의 구조 즉 ‘~이 없고, ~이 있다’는 것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한다

면 이러한 술어적 번역보다는 명사적 번역이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즉 

oi ̀ tara,ssontej는 ‘교란하는 자들’로 그리고 qe,lontej는 문법상10) 부정사 

metastre,yai와 함께 ‘변질시키려는 자들’로 옮겨야 한다. 여기에 각각 목적어를 

삽입하여 번역하면 각각 ‘너희들을 교란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된다. 다른 영어권의 번역(ASV, BBE, CSB, KJV, NASB, 

9) F. Musser,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4), 56.
10) 의지를 나타내는 qe,lw는 단어의 특성상(영어의 조동사처럼) 종종 부정사와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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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B, NRSV)이나 독일어권(EIN, ELB, LUT)의 번역 역시 분사를 명사적으로 번

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7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것은 없나니, 단지 너희들을 교란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

질시키려는 자들만이 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를 선

언하는데, 그리스어 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8 avlla. kai. eva.n h`mei/j h' a;ggeloj evx ouvranou/ euvaggeli,zhtai Îu`mi/nÐ parV o] 

euvhggelisa,meqa u`mi/n( avna,qema e;stwÅ 

9 w`j proeirh,kamen kai. a;rti pa,lin le,gw\ ei; tij u`ma/j euvaggeli,zetai parV 

o] parela,bete( avna,qema e;stwÅ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살펴보아야 할 번역상의 문제는 parV o] 

euvhggelisa,meqa(8절)와 parV o] parela,bete(9절)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번역은 “다른 것”으로 옮

기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다른 복음”)을 이미 6절에서 e[teron euvagge,lion으로 정

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8절의 parV o] euvhggelisa,meqa은 전치사 para,와 관계대명

사절 o] euvhggelisa,meqa um̀i/n과 o] parela,bete로 구성된 문장이다. 여기서 이 문장

은 전치사 para,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된다. 
데부룬너(A. Debrunner)는 para,의 용례를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1:8, 9에서 

para,는 비교급과 함께, 때로는 비교급 없이도 “~과 다른” 또는 “~보다 많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11) 
한글 성서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처럼 데부룬너의 제안대로 “~과 다른”으

로 해석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하거나, 공동번역처럼 “다른”으로 번역하

고 있다. 
그러나 바우어(W. Bauer)는 para,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용례가 있

지만 갈라디아서 1:8, 9의 para,는 상반의 접속사(adversative)처럼 번역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즉 로마서 16:17의 para. th.n didach.n(교훈을 거슬러서)처럼12) ‘대

11) 더 자세한 내용은,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89 이하 참조.

12) 바우어는 다른 용례로 사도행전 18:13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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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또는 ‘반대하는’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13) 전치사 para,에 이러한 

상반의 접속사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데부룬너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사용된 경우로서는 사도행전 18:13; 로마서 1:26; 11:24b; 고린도후

서 8:3 등이다.14) 
이처럼 전치사 para,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8절의 내용은 조금 달라지

게 된다. 즉 데부룬너의 주장을 따르면 ‘다른 복음’이 될 것이며, 바우어의 주장

을 따르면 ‘…에 반대하는’이 될 것이다. 영어나 독일어권 성서에서도 이러한 차

이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KJV, NAB, ASV 등의 번역들이 데부

룬너의 주장대로 ‘다른 복음’으로 그리고 ESV, CJB 등이 바우어의 제안을 따라 

‘반대하는’으로 번역하고 있다. 독일어권 성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져서 

LUT, EIN는 데부룬너의 주장을 따르고 있으며, ELB는 바우어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갈라디아서 주석가들의 번역을 살펴보면, 슐리어(H. Schlier)15)는 para,를 

‘대신에’로 옮기고 있으며, 박익수16)는 ‘다른’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외프케(A. Oepke)17), 무스너(F. Mussner)18) 그리고 뤼어만(D. Lühermann)19) 등
은 각각 ‘대항하여’, ‘반대하는’ 그리고 ‘반대하여’로 번역하고 있다. 
어느 번역이 더 옳은지 문법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바울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parV o] euvhggelisa,meqa um̀i/n) 그의 대적자들이 전한 것은 ‘다른 

복음’(e[teron euvagge,lion)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전치사 para,는 여러 파피루스 

사본에서 자주 ‘반대하는’, ‘~에 대항하는’으로 사용되었기에20) 그리고 지금 바

울이 저주하는 대상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위배되는 적대자들임을 감안하여 

볼 때, 8절과 9절에서는 ‘반대하는’ 또는 ‘위배/적대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또한 11절의 kata. a;nqrwpon은 용법상 번역의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 방식에 의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21)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8-11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3)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1236.
14) F. Blass, W.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89 이하 참조.
15) H. Schlier, Der Brief an die Gala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36.
16)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78.
17) A. Oepke,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1957), 47.
18) F. Musser,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4), 53.
19) D. Lühermann, Der Brief an die Galater (Zuerich:Theologischer Verlag, 1978), 18.
20) 롬 1:25; 행 18:13.
21)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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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나 만약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위배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군가 너희가 

받은 것과 위배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내가 이제 그렇다면 사람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설득하랴? 또는 내가 사

람을 기쁘게 할 것을 구하랴? 만약 내가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구하

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나에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은 사

람의 방식대로 된 것이 아니니라.

2.3. 갈라디아서 1:12-2:10

갈라디아서 1:12-2:10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볼 때 진술부(Narratio)에 해당되

는 부분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11-23에서 바울은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사도로서 소명 받은 것을 설명하고(11-16절), 예루살렘

의 사도로부터 바울의 독립적인 위치에 대한 강조가 이어진다(1:17-23). 그리고 

2:1-10은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된 것으로서, 바울은 여기서 예루

살렘의 권위자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언급한다. (지면의 제한으로 다루지 못한 

2:10 이후의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갈라디아서 1:12-24

갈라디아서 1:12-24는 한글 성서 번역본이 그리스어 성서와 의미상으로 볼 때 

번역상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 다루기 쉬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4절이다: 

14 cai,reinkai. proe,kopton evn tw/| VIoudai?smw/| ùpe.r pollou.j sunhlikiw,taj 

evn tw/| ge,nei mou( perissote,rwj zhlwth.j u`pa,rcwn tw/n patrikw/n mou 

parado,sewnÅ

14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사 proe,kopton이다. 이 단어의 원형은 

proko,ptw이며 뜻은 ‘더 나아가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향상되다’의 뜻을 갖고 

있다) 같은 의미로는 신약성서에서 디모데후서 2:16; 3:9, 13에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 중 새번역은 ‘앞서 있었으며’ 그리고 공동번역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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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섰으며’로 원래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은 ‘지나치게 믿

어’로 번역하고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다른 외국어 번역본들도 이 단어를 ‘앞서 있었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각각 

advancing(ASV, NAS), Fortschritte machen(ELB)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4 그리고 나는 나의 동족 중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에 앞서 있었

고, 나의 조상의 전통을 위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또한 16절을 그리스어 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6 avpokalu,yai to.n uìo.n auvtou/ evn evmoi,( i[na euvaggeli,zwmai auvto.n evn 

toi/j e;qnesin( euvqe,wj ouv prosaneqe,mhn sarki. kai. ai[matiavpokalu,yai to.n 

uìo.n auvtou/ evn evmoi,( i[na euvaggeli,zwmai auvto.n evn toi/j e;qnesin( euvqe,wj ouv 

prosaneqe,mhn sarki. kai. ai[mati

 
16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evn evmoi의 번역인데, 즉 이것을 ‘에게’로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안에’(in)로 번역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일부 영문 번

역(ESV)과 D. Lührmann는 ‘에게’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에게’보다는 ‘안에’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에서 ‘계시’ avpekalu,ptein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는 전치사 evn을 이곳 외에서는 함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비교. 고전 2:10; 엡 

3:5; 벧전 1:12). 당연히 그곳에서는 ‘에게’라고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여기에서 전치사 evn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에게’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바울은 여기서 evn evmoi를 통해서 아들의 드러남이 바울의 내

면 중심에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22) 실제로 많은 영어 및 독일어 번역본(ASV, NAS, NIV, LUT등)들이 전치사

를 충분히 살려서 ‘내 안에’(in me)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번역한

다면 뒤의 번역 제안과 같이 될 것이다. 
또한 sarki. kai. ai[mati는 여기서 특정한 누구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람,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

리말로 번역할 때 ‘혈육’이라 옮기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모나 자식 또는 

친척을 의미할 수 있기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는 

‘형식일치의 번역’에 따라서 ‘혈육’이라고 번역하도록 하겠다. 
17절의 pa,lin은 여기서 동의어의 반복적인 의미나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이

22)  비교. H. Schlier, Der Brief an die Galate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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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서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의 되풀이를 설명하

는 것이다.23) 바울의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바울이 그의 회심 이후

에 다메섹에 첫 번째 머문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다메섹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라는 말이 분명히 오역은 아니지만 혼용의 가

능성이 있고, 의미상 바울의 두 번째 다메섹 방문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다
시금’, ‘재차’ 또는 ‘또 다시’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개역개정과 공동

번역은 pa,lin을 ‘다시’로 번역하고 있으나, 새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한 

채로 번역하고 있다. 
18절의 :Epeita meta. e;th tri,a는 학자들 사이에서 언제부터 ‘3년 후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즉 회심 이후 3년인지, 아니면 두 번째 다메섹에

서의 거주 이후에 3년인지. 이야기/설명(Narratio)의 순서상으로 보면 :Epeita는 
첫 부분의 두 번째 시기의 시작을 가리키므로 두 번째 다메섹에서의 거주 이후

에 3년인 것이 확실하지만(참조. 1:21; 2:1)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공동번

역과 새번역은 모두 “삼년 후에”와 “삼 년 뒤에”로 그리고 개역개정은 “그 

후 삼 년만에”로 옮기고 있다. 
1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작은 부분이지만 e[teron de. tw/n avposto,lwn의 번역을 공동

번역과 개역개정은 “다른 사도들을”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새번역은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라고 옮기고 있다. 공동번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마치 헬라어의 ète,rouj avposto,louj을 옮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며, 새번역
의 번역은 마치 다른 사본인 ei=don ouvde,na tw/n avposto,lwn을 옮긴 것 같은 생각
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e[teron의 의미를 살려서 ‘사도

들 중에 다른 이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님을 강조한다. 여기

서 명령법으로 쓰여 있는 ivdou.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옮기지 않고 있다.
개역개정은 번역은 하고 있지만, 문장의 앞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ivdou. 뒤의 문장. 즉 evnw,pion tou/ qeou/이다. evnw,pion tou/ qeou/은 하

나님 자신을 증인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서약형식’(Schwurformel)이
다.24)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ivdou.
를 evnw,pion tou/ qeou/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의미를 더욱 살

리기 위해서 그리고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ivdou.의 문장 위치를 

염두하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22절을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

23) 비교. F. Blass, W. Debrunner, F. Rehkopf,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484.

24)  비교. 딤전 5:21; 6:13, 딤후 2:1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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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개역개

정)
그래서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대할 기회가 없었습

니다.(공동번역)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새번역)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증언하는데 이 

문장에서 살펴볼 것은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문장의 주어를 ‘교회’로 보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 동사(h;mhn)
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주어는 1인칭 단수 즉 바울이다. 그리고 tai/j evkklhsi,aij는 

복수 3격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에

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23절에서는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 pote이다. 이 단어는 23절에서 두 번 반복하

여 사용된다. o[ti ò diw,kwn h̀ma/j pote nu/n euvaggeli,zetai th.n pi,stin h[n pote 

evpo,rqei( 새번역을 제외한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은 이 부사를 단지 한 번 
옮기고 있을 뿐이다. 즉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

금 전한다 함을 듣고”(개역개정), “다만 전에 자기네를 박해하고 그 교를 없애

버리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교를 전파하고 있다는…”(공동번역). 그러나 

원문의 의미나 문법을 더욱 살려 번역한다고 하려면 ‘전에 박해하던 그 사람이’, 
‘전에 없애버리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고 옮겨야 할 것이다. 물론, pote를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개역개정과 공동번역)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잘 설명

할 수는 있지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두 번 모두 사용하여 옮기

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

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13 너희들은 내가 과거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하여 들었

다. 즉 그 일은 내가 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멸하려고 했던 일

이다. 
14 그리고 나는 나의 동족 중에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에 앞서 있었

고, 나의 조상의 전통을 위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15 그러나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 

부르신 이[하나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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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그를 이방

에 전하기 위함이며, 그때에 나는 즉시로 혈육에게 충고를 구하지 않았다. 
17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으며 그리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 
18 그 후 삼 년 뒤에 게바를 방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그

와 15일을 머물렀다.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 중에서 다른 이는 만나지 않았다. 
20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

다. 
21 그 후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22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는 알려지지 않았

다. 
23 그들은 단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전에 그가 파괴하려던 믿

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들었으며, 
24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3.2. 갈라디아서 2:1-10

바울이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그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2장에서는 그의 두 번째 방문을 언급하며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

들보다 결코 열등하지도, 그들에게 종속되지도 않은 사도임을 주장하면서 오히

려 그들과 동등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갈라디아서 2:1-10에서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 

선교는 초대 공동체의 지도자들로부터 조건 없이 수용되었음을 설명한다. 
먼저 그리스어 성서에는 1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peita dia. dekatessa,rwn evtw/n pa,lin avne,bhn eivj ~Ieroso,luma meta. 

Barnaba/ sumparalabw.n kai. Ti,ton\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Epeita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한 채 “십사 년 후에”(dia. dekatessa,rwn)만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각각 ‘그리고 십사 년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십사 년이 지나서’로 

옮기고 있다. 
:Epeita는 전체 신약성서에서 15번25) 등장하는데 이 중 바울 서신에서 9번이

나 사용되고 있다. 즉 바울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표현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갈라

25) 눅 16:7; 요 11:7; 고전 12:28; 15:6, 7, 23, 46; 갈 1:18, 21; 2:1; 살전 4:17; 히 7:2, 27; 약 3:1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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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서에서도 1장에서 이미 두 번이나(1:18, 21) 사용된다. 
그리스 단어 :Epeita는 ‘부사’로 사용되며 그 의미는 ‘그리고 나서’ 또는 ‘그 

이후’이다. 사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이 단어를 생략한 채 번역하여

도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이 단어는 외프케(A. Oepke)가 설명하는 것처럼 바울이 “시간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을” 논증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26) 바울은 지금 긴 시간적인 공백

을 뛰어넘고 있다.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

다. 그의 진술은 고대 산술 방법에 따라(비교. 갈 1:18) 12-13년의 기간을 포함하

고 있다. 
개역개정은 :Epeita를 생략한 채, dia. dekatessa,rwn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십사 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peita(그리고 나

서)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십사 년인지에 대하여서는 학자

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

문 이후라고 생각한다.27)),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시간

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이 필요한 또 다른 이

유는 마가복음 2:1(며칠 후: diV h̀merw/n)이나 사도행전 24:17(몇 해 후: diV evtw/n)
에서처럼 :Epeita 없이 번역하는 용례들과 문학적/언어적인 구별이 없어지기 때

문이다.
이것을 반영하듯 영어 성서 번역(ASV, BBE, CJV, KJV)이나 독일어 성서 번

역본(ELB, LUT)도 ‘~후에(dia.)’ 외에 별도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에 맞는 

단어로 :Epeita를 번역하고 있다. 덧붙여서 kai,는 여기서 ‘그리고’로 옮기는 것

보다는 ‘역시’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1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나서 십사 년 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 역시 데리고 다시 예루

살렘으로 올라갔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에 대한 근거(kata. avpoka,luyin)
와 거기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auvtoi/j)에게 설명한

다. 여기서 kata. avpoka,luyin의 번역은 ‘…에 따라서’, ‘…근거하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avpoka,luyin는 여기서 ‘하나의 신적인 지시’이다. 이러한 ‘계시’는 종

26) A. Oepke,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57), 
47.

27) 비교. F. Musser, Der Galaterbrief (Herder: Freiburg; Basel; Wien, 1974), 59.



 갈라디아서 1:1-2:10의 한국어 번역 연구 /  김충연  123

종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다. 예를 들면 사

도행전 11:28; 21:4, 10 이하의 내용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앞서 1:12에서 바울

은 자신에게 보여진 계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계시의 과정 속에서 주체가 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15절).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

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보여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자 하

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에 의하여 선포되는 복음(11절)은 어떤 이차적인 중개

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적인 근원과 신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고 아무 것

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1:12와 2:2에서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둘 다 ‘신적인 지시’라는) 같지만, 그 내용은(“예수 그

리스도”, 1:12/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2:2)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님

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위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uvtoi/j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 특별히 사도들이다. 여기서 인

칭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아마도 17절과 19절에서 그들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일 것이다(“avposto,louj”, 17절/ “avposto,lwn”, 19절).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2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설명하였고, 명망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나의 달음질 하는 것이나, 달음질 했던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디도가 할례와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는데 거짓 형제들(갈 2:4-5)은 디도가 할례 받아

야 한다고 요구했었지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강요하지도 않았었고, 바
울 또한 거부했었다. 바울에게는 할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절대 필요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시험적인 사례의 결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할례 받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

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절을 그리스어 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vllV ouvde. Ti,toj ò su.n evmoi,( {Ellhn w;n( hvnagka,sqh peritmhqh/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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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각각 번역하

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

하였으니(개역개정)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새번역)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그리이스 사람이었는데도 그들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공동번역)

3절의 번역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태’(態)의 문제이다. 바울은 여기서 

hvnagka,sqh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동사 avnagka,zw(강요하다, 압력을 가

하다)로서 직설법, 단순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역개정, 공동번역은 hvnagka,sqh을 능동태로 

번역하고 있는데(~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개역개정은 주어가 생략된 채 전체

적인 문장이 능동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바울이 디

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공동번역
은 능동으로 번역하면서 그 주어로 “그들”을 추가로 넣어 번역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 원문의 형식을 잘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스어 원문대로 즉 ‘수동

형’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즉 주어는 “(나와 함께 있었던) 디도”이며 그가 할례

를 요구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새번역과 영어 성서 

번역 KJV, NASB, NIV, NJB, NRSV이며, 독일어 성서 번역은 ELB, EIN, LUT
이다. 이 부분을 번역하자면, “디도는 할례 받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가 된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서 3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었던 디도는, 비록 그가 헬라인이기는 하였지만, 할례 

받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

이어서 4-9절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먼저 6절은 번역함에 있어 문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어 단어에 적

합한 한글 단어로 옮기는 것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먼저 그리스어 성서는 6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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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de. tw/n dokou,ntwn ei=nai, ti(& òpoi/oi, pote h=san ouvde,n moi diafe,rei\ 

pro,swpon ÎòÐ qeo.j avnqrw,pou ouv lamba,nei& evmoi. ga.r oì dokou/ntej ouvde.n 

prosane,qento(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어 단어인 dokou,ntej의 어려움이다. 굳
이 한국어로 직역하면 ‘~로 보이는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인지는 뒤에 부정사와 

연결해서 알 수 있다. 뒤 따르는 부정사는 ei=nai, ti이다. 즉 번역하면 ‘어떤 것이 

되다’이다.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떤 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dokou,ntwn ei=nai, ti는 하나의 관용어이다.28) 바울은 9절에서 다시금 

이 형식을 사용한다: oi` dokou/ntej stu/loi ei=nai(9절: 기둥처럼 보이는)
바울은 6절에서는 사실 그들이 어떠한 존재(ei=nai, ti)인지는 관심이 없어 보인

다. 단지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뭐가 되 보이는 사

람들’일 뿐이다.29)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무엇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dokou,ntwn ei=nai, 

ti)은 분명 “유력한 자”(개역개정)일 것이며, “유명한 자”(새번역)일 것이

다. 그리고 공동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분명 “지도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인 “~처럼 보이는”(dokou/ntej)의 의미를 

배제한 번역이기에 원문을 살려서 “유력하게 보이는” 또는 “명예 있게 보이는”
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 부분을 번역하면 “명망 있게 보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2격 지배 전

치사 VApo.와 결합하여 “명망 있게 보이는 자들로부터”가 된다. 
두 번째로 볼 것은 6절 하반절인 evmoi. ga.r oì dokou/ntej ouvde.n prosane,qento

(의 번역이다. 한글 번역본들은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각기 첨가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역개정에는 ‘의무’라는 말을 또 새번역에는 

‘제안’이라는 말로 공동번역은 “새로운 제언”을 첨가하고 있다. 
그리스 성서에 없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

다. 하지만, 가능한 이런 부가적인 첨가를 하지 않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

다. 또한 번역본마다 임의적으로 추가한 단어들 즉 ‘의무’(개역개정)와 ‘제안’
(새번역, 공동번역)이라는 말의 뜻도 차이가 있다. ‘의무’가 ‘~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다소 ‘강제적’이라고 한다면, ‘제안’은 ‘의무’보다는 덜 강제적이며 ‘선

28) A. Oepke, Der Brief des Paulus an die Galate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57), 
77.

29) 바울은 후에 9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즉 이들은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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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그리스어 단어 prosanati,qhmi에 기인한 듯하다. 이 단어를 바울

은 1:16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다. 거기서는 ‘조언/충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우어의 설명처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

인 ‘제시하다, 제출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합하다.30)

이것을 복합부정어이고, 중성이며, 뜻은 ‘어떤 것/아무것도 … 아니다’인 

ouvde.n과 결합하여 ‘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oi` dokou/ntej)은 나에게(바울) 어떤 

것(ouvde.n)도 제시하지(prosanati,qemai) 않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영어  성서

(KJV, NASB, NIV, NJB, NRSV)와 독일어 성서(ELB, EIN, LUT)도 이와 같이 

ouvde.n을 ‘아무 것 ~ 아니다’, 또는 ‘어떠한 것도 ~ 아니다’(영: nothing, 독: nichts)
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VApo. de. tw/n dokou,ntwn 

ei=nai, ti,)는 그 자체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바울은 이 말 뒤에 잠깐 쉬고(,), 
이어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상

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신다”)을 한 뒤에 다시 원래 하

려던 말을 잇는다. 바울이 원래 이 문장(VApo. de. tw/n dokou,ntwn ei=nai, ti) 뒤에 

이야기 하려던 것은 아마도 새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에 대

한 부연 설명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부연 설명 뒤에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하려

던 말을 하는 것이다: evmoi. ga.r oi` dokou/ntej ouvde.n prosane,qento.(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문에 가깝게 즉 형식일치의 번역에 따라 번역한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 ―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신다 ― 그 명망 있어 보

이는 자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번역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의미전달에 있어서나 문법적으로 불완

전하기에 이미 개역개정에서 사용하는 번역의 용례처럼31) 이 부분을 작은 글

씨로 보충해 넣을 것을 제안해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6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30)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 1425.
31)  개역개정에서는 원문에는 없지만 내포적인 의미를 밝히는 번역 기술의 한 예로서 원문에 없

는 부분을 번역할 때 그 부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1-2:10의 한국어 번역 연구 /  김충연  127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로부터 나는 어떠한 것도 제시받지 않았다 ― 그들이 어

떠한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

지 않으신다 ― 그 명망 있어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

았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7-9절까지의 문장 구조이다. 이 문장은 매우 

복잡하다. 주 문장은 9절의 VIa,kwboj kai. Khfa/j kai. VIwa,nnhj( … dexia.j e;dwkan 

… koinwni,aj(이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분사구문이(ivdo,ntej … kai. gno,ntej 

…) 앞서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삽입문으로서 8절(ò ga.r … eivj ta. e;qnh)
이 새롭게 등장한다.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의 

부사절(~할 때)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이 문장

을 구조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을 보았을 때 

… 그리고 …을 알았을 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연합의 악수를 하였다. 
…” 그리고 이 사이에 삽입문으로서 8절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의 사도직으로 … 나를 … 하였기 때문이다”가 된다. 

7-9절까지의 그리스어 성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avlla. touvnanti,on ivdo,ntej o[ti pepi,steumai to. euvagge,lion th/j 

avkrobusti,aj kaqw.j Pe,troj th/j peritomh/j(

8 ò ga.r evnergh,saj Pe,trw| eivj avpostolh.n th/j peritomh/j evnh,rghsen kai. 

evmoi. eivj ta. e;qnh(

9 kai. gno,ntej th.n ca,rin th.n doqei/sa,n moi( VIa,kwboj kai. Khfa/j kai. 

VIwa,nnhj( oi` dokou/ntej stu/loi ei=nai( dexia.j e;dwkan evmoi. kai. Barnaba/| 

koinwni,aj( i[na h`mei/j eivj ta. e;qnh( auvtoi. de. eivj th.n peritomh,n\

한글 성서 번역본만을 보아서는 위의 그리스어 문장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다. 그러므로 8절이 삽입구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어 번역본

들(ELB, LUT, ASV, ESV, KJV, NAS)처럼 괄호 등의 표기를 하는 것도 문장 이

해를 돕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글 성서 번역본들은 두 분사 구문(ivdo,nte
j… kai. gno,ntej…)을 시간의 부사절로 번역하지 않고 모두 서술적으로 해석하

고 있다. 그러다 보니 8절도 7절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그리고’(개역개정)로 번

역하지만, 8절의 접속사 ga,r는 ‘그러므로’로 번역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ASV, BBE, KJV, NASB, NIV, NJB, NRSV,CSB 등)과 독일어 번역(EIN, 
ELB, LUT)도 접속사 ga,r를 이유를 나타내는 for와 denn으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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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타당성과 사도적 권위를 베드로와

의 역할 분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며, 이어서 8절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사

도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표현은 dexia.j e;dwkan evmoi. kai. Barnaba/| koinwni,aj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계약

이나 협정의 마지막 시간에는 오른손을 주었다.32) 그러므로 dexia.j는 바로 “계약, 
협정, 동맹, 연합”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koinwni,aj는 아마도 “거짓 형제”들에 

대한 바울과 위 세 사람 사이의 공동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dexia.j … koinwni,aj는 ‘친교의 악수’(개역개정)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교제의 

악수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 사이의 ‘합의, 계약, 연합’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합의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i[na … eivj th.n 

peritomh,n\이다. 즉 바울은 9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적으로 합

의한 사항, 즉 사도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기로 한 

것을 기술한다. i[na 문장에 본동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본동사 없이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만 문장을 마치면 이것이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기원문’에서처럼 본동사가 없

어도 이해되는 문장이라면 본동사 없이 그냥 해석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아예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기에 예외적으로 ‘가다’라는 단어를 보충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 번역본들 역시 

‘가다’(또는 ‘선포하다’ [LUT])를 보충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7 오히려 그들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그것을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8 -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맡도록 일하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
9 그리고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을 때,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나와 바나바에게 연합의 악수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

방인에게, 그리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게 하기 위함이다. 

10절에서는 그들과의 또 다른 합의 사항을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10절은 mo,non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6절에서 밝힌 ouvde.n 

prosane,qento을 다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방 선교사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의무 조항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만 그들이 행해야 

32)  F. Musser, Der Galaterbrief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7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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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오른손을 줌으로 

확인한 ‘연합’의 표시인 것이다. mnhmoneu,wmen은 가정법이기에 ‘요청’, ‘훈계’, 
‘권고’의 의미를 넣어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탁’이라는 번

역(개역개정)은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리스어 성서는 10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 mo,non tw/n ptwcw/n i[na mnhmoneu,wmen( o] kai. evspou,dasa auvto. tou/to 

poih/saiÅ

이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도 

힘써 행하던 것이다. 

3. 나오는 말 

번역이 단순히 다른 언어의 글을 또 다른 언어로 옮기는 차원의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 저자의 

글을 오차 없이 번역한다는 것은 클라이버(Klaiber)가 언명한 것처럼 “불가능한 

일”33)이다. 그러므로 번역은 자신의 번역이 ‘오역’일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시작

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많은 차이들을 학문적인 접근과 연구를 통하여 좁히려는 

애씀이 바로 번역이 주는 학문적 매력이 아닌가 생각한다.34) 
본 연구에서는 갈라디아서 1:1-2:10까지의 성서 원문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리

스어 문법과 당시의 문학 표현 그리고 다른 언어의 번역본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그리스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 그 의미를 가능한 살려서 번역하려 

하였고(갈 1:1 evgei,rantoj: 갈 1:11 para,), 또 때로는 원문에 있는 것을 생략(갈 

1:2 su.n evmoi; 2:1 :Epeita)하거나 반대로 첨가하는 문제(“…편지하노니” 새번

역 갈 1:2; “그리스도께서” 개역개정 1:4), 동일한 번역본 안에서의 통일성 문

제(갈 1:1 등), 오역의 문제(갈 1:4 èauto.n), 태의 문제(갈 2:3), 능동태와 수동태의 

문제(갈 2:6 prosanati,qhmi) 그리고 문장 구조(갈 1:7; 2:7-9)에 이르기까지 여러 

33) W. Klaiber, “(Bibel-) 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 (2008), 468-492.

34) 성서번역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이상훈, “성서번역을 위한 해석학적 긴장 문제”, ｢성경원문

연구｣ 2 (1998:2), 7-1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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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번역의 어려움들을 다루며 각각을 위한 새로운 번역의 제안들을 나름의 원

칙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한글 성서 번역본들 또한 각각의 목적

과 번역 원칙(‘형식일치의 번역’, ‘내용동등성 번역 원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

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어떠한 원칙도 완벽할 수 없으며,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어떠한 번역도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번역의 

시도가 그리스어를 모르는 독자들도 성서의 원문을 가능한 문법적으로나 형식적

으로 원문에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 바울이 갈

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의 신학을 연구함에 초석(礎石)이 되길 바란다.

<주요어>(Keywords)
갈라디아서, 갈 1:1-10, 갈 2:10, evgei,rw, avna,stasij 

Galatians, Gal 1:1-10, Gal 2:10, evgei,rw, avna,stas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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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Übersetzung vom Galater 1:1-2:10

Dr. Chung Yeon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Diese Forschung geht es um die Übersetzungsprobleme vom Gal 1:1-2:10. 
Paulus benutzt im Gal 1:1 das Wort evgei,rantoj (Partizip vom evgei,rw). Das 
griechische Wort bedeutet ‘erwecken’, ‘aufwecken’. 

Aber das Wort wird in der koreanischen Übersetzung ‘leben’ übersetzt. Aber 
Paulus benutzt dafür die anderen Wörter. Z.B: zwopoie,w , za,w.  

Paulus schreibt sehr oft in seinen Briefen diese drei griechischen Wörter 
zwopoie,w (lebendig machen), za,w (leben) und evgei,rw (erwecken) 
unterschiedlich. Aber der paulinische Unterschied wird oft in der koreanischen 
Übersetzung nicht beachtet: Die drei Wörter werden gleich übersetzt zu dem 
Wort ‘leben’. Wenn diese Übersetzung ‘semantisch’ und ‘im Kontext’ richtig 
wäre, aber wäre ‘in der zeitgenössischen literarischen Ausdruck’ nicht 
entsprechend. 

Ausserdem enthält diese Forschung die Alternative zur Lösung der Fragen 
nach su.n evmoi (‘mit mir’ v.2), Grüß (v.2), und èauto,n (‘selbst’ v.4) und die 
Ergänzugsprobleme von ei;h und evsti,n (v.3, v.5), und vom Gal 2:6. 

Dazu kommt noch das Übersetzungsproblem e[teron euvagge,lion (‘anderes 
Evangelium’ v.7), die Partizipien oi` tara,ssontej und qe,lontej (‘die 
Verwirrenden und die Verfälschenden’ v.7) und das Problem der Präpositionen 
parV o] euvhggelisa,meqa (‘an Stelle dessen’,‘entgegen’ v.8), parV o] parela,bete 
(v.9), kata, (‘nach’ v.11) und evn evmoi (‘in’ oder ‘zu’ v.16). Schließlich werden 
Genusfrage vom hvnagka,sqh (‘wurde gezwungen’ 2:3) und die Frage nach dem 
Satzstruktur vom Gal 2:7-9 be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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